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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가입률 하락,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충실하나, 소비자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아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은 보험소비자 수요와 보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를 발간하였다.동 보고서는 기본

조사로 보험소비자의 보험가입실태 및 가입경로,상품계약 및 보상서비스 만족도,

향후 가입의향 및 선호 가입경로를 조사하였다.아울러 고령화와 소비자보호 추세

등에 초점을 맞춰 최근의 보험 관련 이슈인 보험판매채널,소비자보호,보험 이미

지,노후생활 및 연금,부동산 및 금융자산 상황도 함께 조사하였다.

금번 설문조사에서 전체 가구당 보험가입률은 96.1%로 손해보험 가입률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 전년대비 1.9%p하락하였다.그리고 향후 1년 내 보험 가입의향을 묻

는 질문에 대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대비 가입의향이 줄어든 것으로 조

사되었다.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 이미지는 은행(7.60점)에 이어 보험회사(7.32점)

가 두 번째로 나타난 한편,저축은행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등에 따라 4.97점으로 가장 낮았다.

보험설계사 설명의무 충실하나 보험소비자의 약관 이해는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소비자들의 경우 생손보 모두 보험설계사를 통한 대면채널 보험가입이 압도

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설계사를 통한 보험가입 중 대부분의 경우 지

인을 통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보험설계사를 통한 보험계약 시 보험설계

사들이 적절한 보험상품을 권하며(4.13점),보험상품과 약관에 대해 충분히 설명

(4.25점)하였다고 답하였다.동 설명에 대한 보험소비자의 경청 정도(4.07점)는 양호

한 편으로 나타났으나,보험상품 및 약관에 대한 이해도는 3.87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해당 설문항목의 척도점수 만점은 5.0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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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085 / 단위: %)

아울러,보험금 지급 신청 절차 및 과정에서 가입 당시 설계사 및 직원의 ‘도움

을 받았다’는 응답이 74.6%,‘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25.4%로 나타났다.즉,보험

수급자 4명 중 약 3명이 보상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 당시 직원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편,보상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 당시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

는 응답자(N=191)를 대상으로 도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만족한다’(만족

하는 편 73.3% +매우 만족 7.9%)는 응답이 81.2%로 만족도 수준이 평균 5점

만점에 3.84점으로 조사되었다.

(N=256) (N=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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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비상자금 조달 시 자유저축,적금/적립식 펀드,보험을 가장 많이 해약

한편,동 보고서는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한 현황도 조사

하였다.우선 거주형태로는 응답자 중 자가가 73.3%,전세 22.6%,월세 4.1%로 나타

났다.금융상품별 평균 보유액은 정기예금/펀드가 1,914만 원,직접투자 1,550만 원,

적금/적립식 펀드 1,245만 원,자유저축이 532만 원으로 나타났다.보험의 경우 보장

성보험에 평균 월 34만 원,저축성보험에 월 29만 원을 납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 상품 보유율 보유 금액

자유 저축 95.0 532

보장성 보험 93.4 34

적금/적립식 펀드 43.8 1,245

정기예금/펀드 34.9 1,914

저축성 보험 34.3 29

직접투자  4.6 1,550

합계  - 4,389

금융상품별 보유율 및 보유금액
(단위:%,만 원)

                            주:보장성보험과저축성보험금액은월납입금액으로,납입횟수를고려해산출함.

아울러 조사대상 소비자 중 금융기관 및 지인 등으로부터 신용 또는 담보대출을 받은 가구

는 전체의 22.8%로 나타났다.그리고 대출기관으로 은행이 80.6%,비은행 금융기관 9.9%,보

험회사 7.7%,카드회사 3.7% 등으로 조사되었다.마지막으로 가계의 위험관리방안으로 소득

이상의 자금 필요 시 우선 해약 금융상품으로 자유저축이 응답자 중 62.4%,적금/적립식 펀

드 17.1%,보험 12.0%,예금/펀드 5.1%,직접투자 3.4%로 나타났다.

※ 첨부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주요 내용 1부.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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